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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하천인 동천이 또 넘쳤다. 부산시는 지난 10일 폭우가 쏟아진 뒤 동천에 

설치됐던 가물막이를 철거했지만, 하천 범람을 막을 수 없었다. 저지대 하천의 범람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되

지 않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6일 부산 남구, 부산진구, 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23~24일 부산에 내린 폭우로 동천이 범람하자 인근 상

가, 주택, 차량 등의 침수 피해 300여 건이 접수됐다. 특히 지난 10일 내린 비로 인한 침수 피해가 채 복구되

기 전에 또 동천이 범람하면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당시에도 동천 범람으로 수십 가구와 수백 대

의 자동차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동천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이다 보니 인근 주민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

는다. 동구 주민 김모 씨는 “그동안 아무리 비가와도 이렇게 동천이 넘쳐흐른 적은 없었다. 비가 올 때마다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앞서 동천 범람 이후 전문가단체인 119토목구조대가 현장 조사를 펼친 결과 시의 동천 생태하천복원 사업

으로 가물막이가 설치돼 있어 바다로 흐르는 통수 단면이 좁아졌고 만조까지 겹쳐 하천이 범람한 것으로 판

단했다. 가물막이는 동구 자성대노인복지관 인근 동천에서 ‘ㄷ’자 형태로 설치돼 있었는데 하천 폭 50ｍ 정

도 가운데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시는 동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기존 5만ｔ의 바닷물을 유지용수

로 쓸 수 있게 설계된 관로와 펌프장을 25만ｔ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위해 가물막이를 설치해왔다.

　시는 지난 10일 이후 해당 가물막이를 철거했지만, 또 동천이 범람한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

다. 특히 지난 10일과 이번에 내린 비로 수영강 하류인 해운대구 우동 지역 일부도 물에 잠기면서 부산지역 

저지대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대 주기재(생명과학과) 교

수는 “지역 하천의 물순환 체계를 기후 변화 시대에 맞춰 대비해야 한다”면서 “물순환이란 관점에서 볼 때 

동천 유역의 저류 기능을 확대하거나 물흐름 자체를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저지대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 송양호 물정책국

장은 “만조 시간대 엄청난 양의 폭우가 내리다 보니 도심과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다로 빠지지 않았다. 

시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저지대인 네덜란드 벤치마킹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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